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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1. 31.(수)

국토교통부는 플랫폼운송사업의 활성화와
서비스 혁신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.

<보도 내용 (한국경제, 1.31) >
◈ 타다 판박이… 100만 ‘택시표심에 혁신 꺾였다.

ㅇ 택시업계 반발하자 국토부 “일반승객 안돼”, “승객 골라 태우면 불법…
사업 접으라는 것”

□ ‘플랫폼운송사업’은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된

('20.4) 사업영역으로, 정부는 플랫폼운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

지원 노력 중입니다.

 ㅇ 국토교통부는 기업 간 차량지원(B2B) 서비스의 차별성을 인정하여 레인포

컴퍼니에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('22.1)하였으며, 외국인 대상 서비스 허용과 

함께 보다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우티 플랫폼에 연계를 인가('23.9)하는 등 

이용 활성화를 지원해왔습니다.

□ 다만, 일반인 호출은 레인포컴퍼니가 당초 플랫폼운송사업허가, 사업계획 

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영역으로, 차별화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

플랫폼운송사업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아 레인포컴퍼니 및 우티에 

개선토록 조치한 사안입니다.

 * 국토교통부는 레인포컴퍼니 – 우티 플랫폼 연계를 인가하면서 외국인, 기업 간 차량

지원(B2B)으로 이용대상을 한정, 일반인 호출을 허용한 바 없음 (1.18일, 보도정정자료)

□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를 통한 서비스 혁신이 더욱 활성화될 수 

있도록, 사업자들과 지속 대화하고 다각적인 방안들을 검토‧추진해나갈 

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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